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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나의 꿈은...

내 용

나의 꿈은 아직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넌 뭐가 되고 싶니?”

 “어... 어...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나의 꿈을 대신 추천해 주기 시작했다.

“의사 어때?”

“아니, 아니! 쟤는 의사보다는 간호사지!”

“아니야~ 쟤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 화가 어때?”

“아니지!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대세지~”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의 아쉬운 탄식이 쏟아졌다.

“하린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꿈을 물어보셨다.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나처럼 꿈이 없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친구가 말했던 ‘크리에이터’라는 단

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번 도전해 볼까?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밤낮없이 영상을 

편집했다. 영상을 완성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 날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내가 올린 영상을 확인했다. 조회수에는 

‘3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숫자처럼 느껴졌

다. 댓글에도 재미있다는 말과 칭찬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다.

‘중간에 우리 뽀삐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답글을 달았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3분쯤 뒤 다시 댓글이 달렸다.

‘이거 영상 안 내리시면 신고할게요.’

 나는 순간 겁이 났지만, 정말 사진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에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이거 저희 강아지 사진인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답했다.

‘그럼 신고할게요~’

 나는 애써 그 댓글을 무시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점점 안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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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약 세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뽀삐 사진 주인인데요. 마지막 기회예요.’

 메일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정말 사진의 주인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급히 사과문을 작성해 보내고 영상을 내렸다.

 그 일을 겪은 뒤 한 달 정도 유튜브를 쉬었다. 그러다 다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남의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대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

극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만든 상황극 영상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학교에

서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댓글창에는 재미있다는 말과 

아이디어가 좋다는 칭찬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팬 계정까지 생겼다. 처음에는 정말 신났다.

‘나한테도 팬이 생기다니!’

 그런데 팬 계정을 자세히 보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계정은 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어떤 영상은 내 원래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았다. 심지어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내가 만든 영상인데 왜 나보다 더 인기가 많지?’

 순간 질투가 났다. 고민 끝에 나는 그 팬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한데요. 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실 때 출처를 남겨 주실 수 있을까

요?’

 사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영상인데 왜 나

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야?’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잠시 뒤 팬에게 답장이 

왔다.

‘네! 당연하죠.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하린님 영상이 너무 좋

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조금 부끄러워졌다. 예전에 나도 다른 사람의 강아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진 한 장인데 

뭐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사용하니, 그때 뽀삐 사진 주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팬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었어

요. 앞으로는 저도 더 조심하려고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뒤로 나는 영상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악을 함부로 사용하

지 않았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었고,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했다.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기 시

작하자 오히려 영상에는 나만의 색깔이 더 많이 담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의 것을 가져와 만들 때보다 힘은 더 들었지만, 완성된 영상을 보면 훨씬 뿌

듯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다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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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혹시 꿈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사람 있니?”

 친구들이 한 명씩 손을 들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린이는 어떤 꿈이 생겼니?”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이야기를 만들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좋아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럼 그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네.”

 그 말을 듣고 나도 따라 웃었다. 예전의 나는 꿈이 없다는 사실이 창피했

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정답처럼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저것 도전해 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다시 나에게 “넌 뭐가 되고 싶니?”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도전해 볼 

거예요.”

 나의 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꿈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

는다. 나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나의 꿈의 일부일 

테니까.


